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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LTV 10%' 우대 대상자 확대 이데일리

정부와 여당,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를 일부 풀기로. 여권의 재보궐선거 참패 후 규제 완화 요구했으나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사 반영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투기지역에서 LTV 40%를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50%. 무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TV가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신용대출 다시 증가, '퇴직금 담보대출' 받아 투자...'코인 광풍'에 2030 세대 '빚투' 급증 한국경제

2030 세대가 ‘코인 광풍’에 휩쓸리면서 최근 대형은행에서 자금이 빠지는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은행에선 수신잔액이 빠진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말 3.75조원에서 지난달 말 8.72조원으로 5조원 가량 폭증.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전달 말 대비 5725억원 증가

금감원, 징계앞둔 신한銀에 "라임 최대 80% 배상" 매일경제

20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 450여 명에게 손실액의 40~80%를 지급할 전망

'라임 사태' 이종필,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연합뉴스

라임 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 받는다.

메리츠화재·KB손보, 마이데이터 사업 출사표 던진다 머니S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이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을 포함해 총 4개의 대형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발을 내딛는 것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으로 자산관리서비스 등에서 다른 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도 무기가 돼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원금채 투자 2배로 커진 보험사들,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는 연합인포맥스

올해 1분기 동안에 보험사가 사들인 스트립 원금채 규모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함사와 기금은 만기 20년물 이상 초장기물 원금채를 모두 1.69억원 매입

지난 3월 금리가 급변동하면서, 뒤늦게 매수에 급하게 뛰어든 기관은 원금채로 듀레이션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담대 금리, 은행보다 싸요… 최저금리 간판 내건 보험사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5대 은행 최저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로운 보험사들이 우대금리 적용 등 일부 공격적인 금리정책을 통해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

토스증권, 신규 주식 계좌 200만개 돌파…2030 비중 70% 미디어SR

토스증권은 신규 주식 계좌수가 지난 16일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계좌 100만개를 돌파한지 단 이틀만

지난주 12일 오픈한 '주식1주 선물 받기' 이벤트 큰 성공에 기인. 특히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입소문을 탄 마지막 사흘간(14일~16일) 계좌를 개설한 고객만 15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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